
       광진구의회는 함부로 쓴 구민의 혈세를 반환하라!

1. 몽골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지난 6월 19일부터 광진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5명은 의회사무국 직원 5명 등과 5박 6
일간 몽골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출장은 그 준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출장 참가 의원 
개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6조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
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지체없이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고, 제9조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
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3일 내에 홈페이지
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런 규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로 그들의 
방문계획(안)을 살펴보면 무엇을 보고 얻어오기 위한 공무출장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위와 같이 졸속, 위법하게 진행된 해외출장에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우리는 
이번에 집행된 1,500여만원 상당의 예산은 당연히 회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의장 의전차량은 고장만 나면 교체해야 하는가?

 혈세 낭비는 그뿐만이 아니다. 구의회는 의장 의전차량의 고장을 핑계로 월 임대료 90만원 
상당의 차량을 임대하여 몇 달째 사용하고 있다. ‘광진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르면 의전차
량의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고, 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해
야 교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현재 사용 연한 6년 6개월에 주행거
리는 7만km를 조금 넘어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수리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고장은 지난해 12월에 발생했고, 즉시 수리 의뢰했어야 할 차량은 지금까지 주차장에 방치되
어 있다. 의장은 사무국의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으나, 올 4월부터는 의원 간 사전 논
의 없이 신형모델 카니발 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장난 차량의 사용연한이 금년 12
월에 도래하므로, 그때 차량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9개월 동안 렌트비 810만원을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에 의장 의전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4,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의회의 요청이 있었다
고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준 집행부의 책임은 다시 따져볼 것이나, 당장 이 안이 통과된다면 
광진구의회는 더 큰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규정상 당연히 수리해서 사용해야 할 차량
을 방치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므로, 해당 차량은 즉시 수리 의뢰하고, 그동안 지출된 4개



월분 렌트비 360만원은 의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3. 광진구의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광진구의회는 ‘24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5등급(꼴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의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평가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의원들은 보도 듣
도 못한 의장파와 비의장파로 나뉘어 회의마다 고성과 비방이 일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파(?)가 발의한 조례안에는 고개부터 젓고 보는 상황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러고도 자
신들이 구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들이 과연 광진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인지 묻는 구민의 지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관내 행사
장은 빠짐없이 누비면서, 근거 없는 우월감에 취해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
다. 

보도에 따르면, 구의회 의장은 사전 논의없이 자신의 비서실장 직급을 현 7급에서 6급으로 승
급을 시도하다가 의원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이번에는 7급 정책지원관 한 사람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약연장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관의 도움을 받는 해당 의원들과 사전 
상의 없이 지원관을 면직하고, 독단적으로 8급으로 직급을 하향 조정, 신규 채용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제9기 광진구의회가 역대 최악의 구의회라는 평가에 반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광진시민사회연석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위법한 공무해외출장에 지출된 예산을 7월 31일까지 전액 반환하라!
- 광진구의회 의장은 위법한 차량 렌트비용을 7월 31일까지 반환하라!
- 광진구의회 의장은 위법한 해외출장과 차량 렌트비 사용에 대해 
  구민에게 사과하라!  
- 광진구의회는 기관평가 꼴찌 탈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TFT를 
  즉각 구성, 운영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가 위 기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8월 5일부로 각 의원 소속 정
당의 중앙당에 해당 의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태를 자료와 함께 송부하여 문제 해결
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행안부 담당 부서에 진정하고, 대 구민 홍보전에도 나설 것
임을 천명한다.

                                2025. 7. 15.

                        광진시민사회연석회의


